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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로 읽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 

5강 『에티카』 제 3부: 제2의 인식(정신의 수동)으로서 정서

(Affectus/Affekt)의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 

 

❂ Mens = 정신을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이 말은 독일어의 Geist로, 영어의 Mind 또는 Soul

로 번역되며, 스피노자 식으로 표현하자면 God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어로 Denken으로 이해

된다.(제1인식) 

❂ affectus = 정서라고도 번역되는 감정의 상태 또는 감정의 변화(변용)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다. 헬라어로는 pathos로 이해될 수 있다.  

❂ 정서란  지나가는 임시적인, 서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의 원인들이나 또는 심리적인 사건
들을 통해서 자극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신체의 상태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는 더욱 강력해 진 감정의 변화를 말한다.   

 

✈ 중세와 근대 초기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정서와 생활을 자연법칙과 무관하게 생각했다. 
이들은 자연 질서에 순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여 인간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무능력을 자연력에 돌리지 

않고 인간 본성의 결함에 돌렸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하는 인간들을 신처럼 여긴다. 그리

하여 정신이 정서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데카르트) 

✈ 이것은 지성(Idea Dei: 사유와 연장을 인식하기 위한)의 위대함에 대한 자만을 보여준 것

에 불과하다.  정서와 인간의 생활 방식은 자연법칙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 안

에 포함된다. 자연은 항상 동일하며 자연의 힘과 활동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만물이 생

성하며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연법칙과 규칙은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도 필연적으로 동일해야 한다.(스피노자) 

✈ 정서들은 그것들이 인식되어야 할 특정한 원인이 있으며, 단지 그것을 탐구하는 것만으

로도 즐거움을 주는 각각 또는 다른 사물의 성질과 같이 인식할 만한 성질을 소유한다. 

 
✡ 정서의 종류 

❂ 열망의 정서 : 성급함(Die größte Gefahr im Denken sei Übereilung - Heidegger), 희망, 절

망, 두려움/경외, 충격, 놀라움 

❂ 이러한 정서들은 만족과 불만으로 그리하여 실망과 박약자로, 매혹과 타락으로.  

❂ 지적인 정서 : 곤경, 당혹감, 놀람, 열광으로. 

❂ 도덕적-종교적 정서 : 분노, 동정심, 수치, 후회, 황홀로. 

❂ 자기감정에서 유발되는 정서 : 용기, 오만, 분노, 소심, 의기소침으로. 

❂ 혐오감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서 : 시기/질투,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좋아하는 심보, 원

망/원한, 분노(원한을 품는 사람)으로. 

✈ 데카르트는 정서를  영혼(정신)의 자극됨, 표상들 또는 감각/느낌으로 이해하며 이 영혼
은 오로지 이것들 자체에만 상관하는 것으로 그리고 확실한 운동과 생명의 정신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과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정서를 여섯 개의 기본 정서로 나눈다: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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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증오, 욕망, 기쁨, 슬픔. 
✈ 반면에 스피노자에게 정서란 신체의 상태들로 이것을 통하여 신체 자체의 능력을 증가하

거나 감소시키도록 활동하과 촉진하거나 제한시킨다. 이 상태들의 관념들도 마찬가지다.  

❂ 정서에 종속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정서를 다스리는(conatus) 인간만이 자유롭다.  

❂ 이러한 해방은 지적인 God의 사랑으로 성숙하는 정서의 참된 인식을 통해서 성취된다.  

 
✈ 정의 

✡ 정서의 일반적 정의: 정신의 수동 상태로 불리며, 변용되어 있어서 혼란된 관념인데 이것
에 의하여 정신은 자신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크거나 작은 존재력을 긍

정하고, 정신은 그것의 소여(所與)에 의하여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사유하도록 결

정된다.  

❂ 정신은 적절하지 못하거나 혼란된 관념을 가지는 한에서만 수동적이다. 

❂ 이것으로 기쁨과 슬픔의 본성 이외에 욕망의 본성도 표현된다.  

❂ 정서는 수동적일 때 인간의 선택의 여지라기보다 불가항력적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정서

로부터 자유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데카르트 - 제 1원인으로

서 인간의 정신/스피노자 - 제 1원인으로서 신 즉 자연의 질서) 

정의 1: 타당한 원인: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하여 명석 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는 

것. 타당하지 않은 또는 부분적 원인: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 자체에 의하여 이해될 수 

없을 때. 

정의 2. 작용한다: 타당한 원인으로 어떤 것이 내부나 외부에서 생길 때, 우리의 본성만에 

의하여 명석판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동일하게 생길 때.  

작용받는다: 단지 부분적인 원인에 불과한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에서 생기거나 우리의 본

성에서 생길 때.  

정의 3. 신체의 변용 동시에 변용의 관념으로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

소시킨다.  

❂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능동적인 정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동의 정서이

다.  

3부: 관념들로부터 생기는 것 - 

변용(운동의 변화) 또는 정서

(affectus)들, 이 변용들에 의해 
결정된 능력 노력성향으로서 

Conatus(1~10) 

두 종류의 변용들의 구별: 능동

적 변용들과 수동적 변용들: 타

당한(필연적인) 원인에 의한 관
념들로부터 생기는 능동적 변
용들과 타당하지 못한 관념들

로부터 생기는 수동적 변용들. 

      실천적 기쁨 

양태의 두 번째 개별적 삼항구

조: 본질, 변용 능력(conatus), 
이 능력을 실현하는 변용들 

 

 
정 리 

 

정리 1: 우리의 정신은 어떤 점에서는 작용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작용을 받는다. 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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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타당한 관념을 갖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하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갖는 경우

에는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증 명: 인간 정신의 관념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일부는 파괴되고 혼란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은 God이 이 본질을 구성하는 한, God 안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정신 안

에서 타당하지 못한 관념도 God이 단지 이 정신의 본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정신도 자

신 안에 포함하는 한 타당하다.  

 

정리 2: 신체는 정신을 사유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정신도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그리고 다

른 어떤 것으로도 결정할 수 없다.(병행론과 평행/이원론) 

증 명 : 정신을 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사유의 양태이지 연장의 양태가 아니다. 신체 안에 생

기는 모든 것은 연장의 양태로 변용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God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주 석 : 즉 정신과 신체는 동일하며, 그것은 때로는 사유의 속성 아래서, 때로는 연장의 속

성 아래에서 파악된다.(실체는 하나밖에 없다) 

❂ 신체가 잠들어 정지하고 있을 때 정신도 동시에 신체와 더불어 무의식 상태에 머물며, 

깨어 있을 때처럼 사고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 정신의 이와 같은 결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과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정신 안에 생긴다. 

 

정리 7 :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역량 노력 성향(Potentia - 

Potestas - Conatus)은 그 사물의 현실적 본질일 뿐이다.  

 

정리 8 :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지속하고자 하는 역량 노력 성향(Potentia - Potestas - 

Conatus)은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한 시간을 포함한다.(정리 4: 사물은 외부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괴될 수 없다) 

 

정리 9와 주석 : 명석 판명한 관념을 지닐 때나 혼란한 관념을 지닐 때나 정신은 자신의 존

재 안에 무한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려고 하며 또한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의식한다. 

✈ 이러한 역량 노력 성향(Potentia - Potestas - Conatus)은 정신에만 관계될 때에는 의지

(voluntas: 진리를 긍정하고 허위를 부정하는 노력으로서)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될 때에는 충동(appetitus)이라고 불린다.  
❂ 즉 선이라고 판단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

(cupiditas)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기 때문에 어떤 것

을 선이라고 판단한다(인과론>>>목적론) 

 

정 리 10 : 우리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관

념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에 반대된다.(데카르트의 심신평행/이원론 반론) 

증 명 : 우리의 신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의 



4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관념은 God이 우리 신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 God 안에 있을 수 없다.  
❂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첫 번째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관념이므로 우리 신

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첫 번째 중요한 역량 노력 성향(Potentia - Potestas 

- Conatus)이다.  

 

능동적 변용들과 수동적 변용
들이라는 두 종류의 변용의 구
별이 기쁜 수동적 변용들이라
는 두 종류의 수동적 변용들의 
구별을 무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11~57) 

 

기쁨과 슬픔, 두 개의 선: 이것

들의 전개와 변용/변이와 교차 

 

활동 역능의 증가와 감소 

 

 

 

정리  11 : 우리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촉진시키거나 방해하
는 모든 것의 관념은 우리의 사유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촉진시키거나 방

해한다. 

주 석 : 이러한 수동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설명해 준다. 정신이 더 큰 완전성

으로 이행하는 수동은 기쁨이며, 정신이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은 슬픔이다.  

 

정 리 13의 보충 :  즉 정신은 자신의 그리고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표상하기를 피하게 된다.  

주  석 :  사랑은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일 뿐이며 또한 증오는 외부 원인의 관

념을 동반하는 슬픔에 지나지 않다.  

 

정 리 28의 증명 : 우리는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우리들이 표상하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

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현존하는 것으로서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탐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신의 역량 노력 성향(Potentia - Potestas - Conatus)은 신체의 

노력이나 활동 능력과 본성상 같으며 동시적이다.  

 

정리 30의 주석 :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고, 증오는 마찬가지로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기 때문에 이들 기쁨과 슬픔은 사랑 그리고 증오의 일종이다. 
그러나 사랑과 증오는 외부 대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정서를 다른 이름으로 표

시한다.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명예로, 이에 반대되는 슬픔을 치욕으로 표시

한다.  

 

정 리 31의 보충 :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시키려고 

하는 이 역량 노력 성향(Potentia - Potestas - Conatus)은 사실 명예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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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리 43 : 증오는 증오의 보복에 의하여 증대되고 반대로 사랑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   

 

정 리 54 : 정신은 자기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고자 한다 

증 명 : 정신의 노력 또는 능력은 정신의 본질 자체이다. 정신은 정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한다.  

 

정 리 56 : 기쁨과 슬픔과 욕망(스피노자)/놀라움, 사랑, 증오, 욕망, 기쁨, 슬픔(데카르트): 여

기에는 마음의 동요와 같이 그것들로 합성된 또는 사랑, 증오, 희망, 공포와 같은 것이 그것

에서 도출된 모든 정서에는 우리들을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  

증 명 : 욕망은 각자의 본질이나 본성이 주어진 각각의 상태에 의하여 어떤 활동을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한에서 각자의 본질이나 본성 자체이다.  

❂ 향락욕, 음주욕, 탐욕, 명예욕은 향락, 음주, 부와 명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나 욕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 리 57 : 개인의 각각의 정서는 마치 어떤 인간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다른 만큼 

다른 사람의 정서와 다르다.(차이의 윤리학) 

증 명 :  모든 정서는 우리가 부여한 정의가 보여주듯 욕망, 기쁨 또는 슬픔에 관계된다. 그

러나 욕망은 각자의 본성이나 본질 자체이다.  
❂ 기쁨과 슬픔은 외적 원인으로 증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촉진되거나 방행되는 한에서

의 욕망이나 충동자체, 즉 각자의 본성 자체이다.  

 

 

수동적 기쁨과 구별되는 능동

적 기쁨의 가능성, 활동 역능을 

소유하다.(58~59) 

 

슬픔에 대한 반론 

 

기쁨의 완전한 개념 

 

 

 

정 리 58의 증명 : 정신은 적절한 관념을 파악한다. 정신은 또한 적절한 관념을 파악하는 한, 

즉 활동하는 한 기쁨을 느낀다. 다음으로 정신은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혼란한 관념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신의 존재(esse) 안에 지속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

은 욕망으로 인식된다.  

 

정 리 59 : 정신이 활동하는 한 정신에 관계하는 정서에는 기쁨이나 욕망에 관계하는 것밖

에 없다. 

증  명 : 모든 정서는 우리가 부여한 그것들의 정의하듯이 욕망이나 기쁨 또는 슬픔에 관계

한다.  

주 석 : 정신이 인식하는 한, 정신에 관계하는 정서에서 생기는 모든 활동을 정신력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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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 그것을 용기와 관용으로 구분한다. 

❂ 각자가 오로지 이성의 명령에서 자기의 존재(esse)를 보존하고자하는 욕망으로 이해되는 

것이 용기다. 
❂  각자가 오로지 이성의 명령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우애로 결합시키려는 욕망

으로 이해되는 것이 관용이다. 

 

 

 

 

 

 

 

 

 

 

 

 

 

 

 

 

 

  

『에티카』5강 해제 

 

✡ God - Denken - Mens - Natur - Ding - Mensch: 

❂ 선장(이성-정신)과 배(사물-신체): 국가 안의 국가: 자연 질서 안에 도착된 자연 

❂ 원초적 본능: 샤론 스톤과 마이클 더글라스 - 냉정과 열정/이성과 감성(정서) 

❂ 東道西紀 - 順天者 興/逆天者 亡 

 

✡ God의 Potentia/Potestas 

 

❂ God의 본질은 동일한 Potentia만 갖고 있을 뿐(존재), 이 능력에 의해서 God은 자신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물의 원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원인의 본질에 함축된 자신의 존

재의 원인(1부 명 34) 

❂ God의 Potentia는 이중적이다. 

✈ 절대적 존재능력 - 모든 사물은 생산하는 능력에 의해 연장된다 

- 절대적인 사유능력 : 스스로 이해하는 절대적인 능력. 이것은 생산된 모든 것을 이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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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확장한다.  

✈ 본질로서의 Potentia에 변용 능력(정신/비 정신/타당/부당으로)으로서 Potestas가 상응한

다.  

✈  이 본질은 그 자체가 Conatus/욕구로 결정되며 코나투스는 그 자체가 무한정한 지속을 

포함한다.  

✈ 변용능력(Potestas)은 능력(Potentia)으로서 God의 본질에 상응한다.  

✈ 변용될 수 있는 소질(aptus)는 능력의 정도(conatus)로 존재양태의 본질이다.  

✈ 양태를 적합한 원인으로서 갖지 않은 변용들(affectio)/감정들(affectus). 

✈ 다른 존재 양태들에 의해 자신 속에 생산되는 변용들/감정들로 실현 - 이것은 상상/정념

으로 표현된다. 

 

 

 

 

 

 


